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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한국사회의 정책기조에는 ‘고령화위기론’과 ‘성공적 노화’가 주요 담론으

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연구는 정책분야의 담론이 최근의 사회노년학 연구물들과

얼마나 조응하고 있는지, 또한 그 조응성이 갖는 학술연구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

지를 고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한국노

년학’에 게재된 사회과학분야의 논문 256편을 추출해 연구영역 및 주제별로 구분

하는 한편, 노인 혹은 노년에 대한 사전적 전제 등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였다. 실

험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구영역과 주제 면에서 ‘사회문제’로서의 노인과 노

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지만, 정책적 담론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편향성이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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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노인과 노년에 대해 의존적 존재 혹은

사회적 부담으로 전제한 논문이 적지 않지만, 다수는 인구학적 연령규정에 의해 노

인과 노년을 접근하고 있다. 정책적 기조와는 달리 학술적 연구에서는 ‘문제적 시

각’을 탈피하여 다차원적, 다면적으로 노년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분야에서 노인과 노년에 대한 암묵적인

가정과 전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비판적 성찰을 담은 메타이론적 연구가 부진

하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이러한 아쉬움은 세대 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과

연대(solidarity) 등을 강조하는 사회권의 시각에서 노년관련현상과 정책을 조망하고

개발할 필요성을 더한다.

[주제어] 사회노년학, 노인개념, 연구결과와 정책기조의 불일치, 세대통합,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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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현재 한국사회에서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정책과 사회적 담론은 ‘고령화위기

론’과 ‘성공적 노화’가 지배적이다. 사회적 수준에서의 인구고령화와 개인적 수준

에서의 노화를 극복해야할 ‘문제(problem)'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담론들은

고령화와 노화가 갖는 복합적인 성격을 포괄적으로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서 이들 담론들은 (그것들이 갖는 일부 현상들에 대한 해석의 적합성에도 불구하

고) 고령화사회의 여러 이슈들을 과장, 왜곡하거나 심지어 노년의 삶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존’과 ‘부담’으로서의 노인과 노년을 전제하는 고령화위기론, 중년의 건강과

활동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노화라고 주장하는 성공적 노화

론 등은 자연스런 노화와 생애주기상의 노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인 방

향으로 이끌고, 노년기 삶의 긍정적 내용을 부정(denial)하게 한다(Calasanti, 2001;

Powell, 2006). 이들은 교육-노동-은퇴(여가)의 주요활동이 연령대별로 단절된, 고

착적인 생애주기를 전제하기도 한다(Achenbaum and Cole, 2007). 이는 노년기를

고정된 정체성(fix identity)의 시기로 규정하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노년학 이론과 그와 연관된 사회정책은 일상적으로 드러

나는 모습과 논의들에 대한 성찰적인(reflective) 비판과 수용을 요구한다. 사회적으

로 구성된(socially constructed) 개념과 주장들에 대한 전제된 이해관계와 사회적 역

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Estes 외, 2003). 정경희 외(2006: 35)는 “자연스러운 하

나의 과정으로 이해되던 노화가 20세기에 들어와 쇠퇴, 허약함, 퇴화 등으로 규정되

면서 노년기가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차별주의가 강화되는 관계”로 변하고 있음을

비판함으로써 유사한 고민을 던지고 있다. 한편, 김정석(2007)은 최근에 확대되기

시작한 성공적 노화 담론이 노인의 욕구변화를 반영한, 노인으로부터 유래한 흐름

이 아니라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풀어가는 방식의 일환으

로 제시될 수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과연 최근의 사회노년학 연구들은 고령화위기론이나 성공적 노화와 같은 정책적

담론과 얼마나 닮아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내용이다. 그간 노인과 노년

연구동향에 대한 비판적이고 자성적인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학

술 연구물의 내용을 찬찬히 검토함으로써 연구동향의 지형을 살펴보고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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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은 최근 연구물에서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대별 상황, 연구영역과 주제, 노

인이나 노년에 내포된 전제적 함의 등의 집중적인 검토로 구성된다. 비록 시론적인

성격을 띠기는 하나, 이 연구가 노년기와 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지,

사회구성원이자 인생의 단계로서 노년과 노인에 대해 어떠한 학문적ㆍ정책적 접근

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큰 틀에서 숙고하는 논의를 여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은 ‘한국노년학회지’에 2001년부터 2010년 제3호까지

게재된 논문이다. ‘한국노년학회지’는 한국에서 노년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다양한 학제와 학문분과의 연구결과물을 수록하고 있다. 특정 학문분과나 분야에

서 발간되는 학술지에 사회노년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논문들이 실리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노년학회지’는 그 다학제, 다학문적인 성격으로 인해 여러 분과와 분

야의 논문을 싣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좀 더 가까운 위치를 차지한다.

분석대상의 기점을 2001년으로 삼은 것은 대체로 한국사회에서 ‘고령화위기론’

과 ‘성공적 노화’ 담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논의된 것이 2000년대부터라는 판

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연구동향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논문

이 사회과학분야의 단독저자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공동저자인 경우 제1저자가 사

회과학 전공자인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의학, 간호학, 공학, 가정학, 체육

학, 보건학, 경영학, 신학, 법학 등의 전공자 논문은 제외하였다. 사회과학에는 사

회복지학,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교육학, 인류학 등을 포함하고 있

다. 다만, 심리학 중 신경과학(neuro-science)분야의 논문은 제외하였다. 영어로 작

성된 논문도 위의 기준을 따랐으며, 다만 외국인이나 외국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연구자가 준비한 분류틀에 맞추어 논문을 분석하는 과정에는 사회복지전공 박

사과정생 1명이 참여하였는데, 교차확인 과정에서 분류가 어렵다고 판단된 5개의

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1) 이들 논문들은 생애주기나 노년기에 대한 함

1) 개별적으로 분석과 분류를 모두 완료한 후 신뢰도를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라, 1개월 동

안 이틀단위로 결과를 점검하고 후속분석을 수행하는 수시체크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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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찾기 어렵고 노년기가 아닌 시기를 다루거나(예: 청소년과 중년부모의 관계,

중년기 부부, 중년남성), 연령구분 없이 특정 변수(예: 스트레스)에 대한 인과관계

를 규명하거나, 특정인구(예: 탈북자)의 세부문제를 다룬 경우 등이다. 이상의 분

류기준에 따라 추출된 사회과학분야의 분석대상 논문은 총 256편으로, 2001년에

13편, 2002년에 19편, 2003년에 21편, 2004년에 29편, 2005년에 21편, 2006년에

19편, 2007년에 34편, 2008년에 30편, 2009년에 48편, 2010년 3호까지 22편 등이

다. 이 중 단독저자의 논문은 111편이고, 나머지 145편은 2인 이상의 저자가 작성

한 논문이었다.

연구자가 ‘노인’이나 ‘노년’ 개념에 내포된 함의를 분류하는 데에는 Walker

(1982)가 제시한 의존성개념을 참조하였다. 의존성을 총체적인 부정적 함의로 개

념화하는 경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존성을 좀 더 분석적으로 개념화하려

는 시도들은 그 후에도 몇 번 이루어진 바 있다(Fine & Glendinning, 2005 재인

용). 예를 들어, Fraser and Gordon(1994)은 경제적 의존성, 사회법률적 의존성, 정

치적 의존성, 도덕심리적 의존성의 4가지 세부개념을 제시한 바 있고, Margret

Baltes(1996)는 구조적 의존성, 행위적 의존성, 육체적 의존성의 3가지 하위개념으

로, Gibson(1998)은 경제적 의존성, 정치적 의존성, 법적 의존성, 심리정서적 의존

성의 4가지 하위범주로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생애주기까지 고려한 Walker(1982)

의 개념화가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노년기를 생애주기의 자연스러운 단

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분류를

위한 개념적 틀로 활용하였다.

Walker(1982)는 노인을 규정해 온 의존성을 5가지로 정리하였다: 생애주기 의존

성(life-cycle dependency), 육체적ㆍ정신적 의존성(physical or mental dependency), 정

치적 의존성(political dependency), 경제적 의존성(economic dependency), 구조적 의존

성(structural dependency). 여기서 정치적 의존성과 구조적 의존성은 정치ㆍ경제ㆍ

사회ㆍ문화적 맥락을 장시간에 걸쳐 구조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파악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여기서는 결국, 생애주기 의존성, 육체적 의존성, 정신

적 의존성, 경제적 의존성을 채택하고 활용하였다(본 논문에 인용한 참고문헌에는

지면관계상 분석대상 논문을 모두 제시하지 않았고, 사회통합적 혹은 세대교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거나, 지배적 담론에 대한 일정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대안

적 연구만을 제시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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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고 이론도 다양하다. 특히 교과서적인 논

의에서는 매우 다양성이 높다. 그러나 ‘노년’이나 ‘노화’라는 단어가 서구사회에서

‘쇠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연시되기도 하며, 여러 학문영역에서는 강력한 전제

로 작용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을 Powell(2006: 4-8)은 “사회적

으로 구성된 개념으로서의 노화”의 문제로 접근한다. 노년을 변화로 보지 않고 쇠

락이나 쇠퇴로 보는 것은 학자들의 시각을 협소하게 틀 지우게 된다. 특히 생의학

적 모형(bio-medical model)의 영향이 현대사회에서 커지면서 노년과 노화를 보는

시각을 압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노년과 노화를 병리학적 문제로 조명하게

만들고, ‘의존’, ‘비정상’, ‘퇴화’로 인식하게 하는 영향을 낳았다.

이렇게 노화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매우 쉽게 숙명론적 시각을 갖게 될 가능성

이 높은데, 이러한 접근은 고령화위기론의 근저에 그 맥이 닿고 있다. 한국의 정

책담론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계획」 등은 이러

한 접근방식이 엿보인다. 동 계획에서는 노인비율 증가는 곧 노동력 질의 저하와

소비 위축 및 미래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후세

대의 부양부담 급증으로 세대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에 이른다.

노인은 곧 부담이라는 단순한 논리가 그 근저에 작동하고 있다. 노년의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거나 사회인구학적 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조가

아니라, 노인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저축ㆍ투자ㆍ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경제활력

을 저하시킨다고 전망함으로써, 노인의 비생산성을 전제로 삼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령화위기론’과 ‘성공적 노화’가 암시하는 다소 일면적인 시각만

을 담고 있는 연구와, 대안적 시각이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사회노년학 연구를

구분하면서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진단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주로 대안적 시각

이나 통합적 접근을 중심으로 그 문제의식과 논의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고령화위기론’과 ‘성공적 노화’ 담론의 내용은 최근

관련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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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식의 전환과 다양화

김영숙(2001)은 “노인이라는 개념에 담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규정성, 고정관념

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거나, 노인문제 심각성의 근원이 노인자체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사회구조 변동과 세대 간 이해의 부재 및 사회적 차별에 있다”는 것을 지적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양옥남(2001)은 “피동적 의존강화”에 대해 경계하면서, “과

도하거나 부적절한 사회적 도움은 노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김동일(2001)은 “노인들을 생산의 중심축에서 밀어내어 버렸던 연령

분리의 사회에서 연령통합의 사회로 전환해야”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부자연스러운 노년기와 노인에 대한 시각을 정면 비판하고 있다. “1990

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족가치와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노인집단의 부양이 사회적

인 관심으로 부각되면서 노인집단은 사회의 ‘문제’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 했음

을 비판한 연구(김주현, 2007)도 이루어졌다. 즉, 특정 담론이 거시적 사회의 변화

를 ‘노인’의 문제로 치환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노인을 서비스 수혜자로만 규정하는 학계의 경향”을 비판(권중돈,

2005)한 연구, 현재의 노년층이 “삶 자체를 일하는 것과 동일시하여 삶을 즐기고

음미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노

인에 대한 연구 및 국가정책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노인들의 건강, 경

제, 소외, 가족 간의 문제 등에 치중되어 왔다”고 해석한 연구도 있다(나항진,

2004).

노년기를 부담요인이나 취약성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도 이루

어졌다. “노부모가 자녀에게 받는 것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간과되었다”는 지적(정병은, 2007),

“취약노인 위주의 논의는 포괄적으로 노인을 사회에 통합하는 문제를 소홀히 다

루게 만든다”는 지적(정병은ㆍ이기홍, 2009) 등도 이루어졌다.

특정 학문에 대한 반성으로, “과거 노년기에 대한 심리학 연구가 주로 노화로

인한 인지적, 신체적 능력의 감퇴 혹은 심각한 질병이나 빈곤으로 고통 받는 노인

에 대한 것이 많았다”고 지적한 연구(유경ㆍ민경환, 2005)도 있었다. 사회노년학

연구가 지나치게 노인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한 데 대한 반성도 이루어졌다.

대다수의 연구가 “노인 연령층 내에서의 다양함(variation)이나 차이점(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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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여전히 평균값의 차이에 기반” 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 연구

(전해숙ㆍ강상경, 2009), 좀 더 나아가 노년의 주체적 인식을 강조한 연구도 있었다.

“이제까지 노년학에서 노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 초점이 아니라, 노인

이 아닌 다른 세대의 사람들 혹은 언론매체가 노인을 어떻게 보느냐가 주로 초점이

되고 있다. 노인이 아닌 계층이 노인에 대해 어떠한 ‘태도’, '인식’, ‘고정관념’, ‘이미

지’를 갖고 있는지가 주된 연구의 주제인 것은 문제”(이지영, 2009)라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노년이라는 주제를 세대 간의 관계로 살펴본 연구에 주목할 수 있

다. 신창환(2009)은 “세대 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

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

문”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세대와 복지간의 함수관계에 대한 연구의 장을 열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담론이 노인세대에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라, 미래에 노인이 될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배문조

(2009)는 “노인세대의 급속한 권위상실을 직접 목격한 세대”로서 현재의 중년층을

조망하면서, “현대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고정관념은 자신의 노년을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큰 장애”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2. 대안적 접근과 관심의 시기별 추이

고정적 담론을 벗어난 대안적 연구라고 판단되는 연구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2000년대 초기에는 “어느 연령층의 사람도 병이 들거나 무력해지

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기 어려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생애에서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와 보

살핌의 필요를 보편적으로 조명한 연구가 있었다(양옥남, 2001).

또한 2000년대 초기에는 조부모가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닌 도움을 주는 존재

로 조명되고 눈에 띄지 않지만 사회에는 노년층이 수행하는 많은 원조행위가 있

으며, 조부모와의 생활경험이 손자녀의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세대 간 상호

의존(Generational Interdependence)의 현상에 주목한 연구(이인수, 2001), 노인들을

봉사하는 주체로서 부각시킨 연구(고양곤, 2001), 대학생들 대상 조사에서 전반적

으로 노화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음을 밝히고, 노인과 관련된 심리사회가족영역의

교육이 더 필요하며 교과과정 개발을 통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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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한 연구(김수영 외, 2002), 노인을 수동적 존재로서 단순한

수혜자로 보기 보다는, 노인의 선호와 인식을 반영한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연구(권현주 외, 2002), 세대 간 유대형성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제언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원영희 외, 2002). 사회적 지원이나 교환의 다면성과 비공식

적 지지 제공자로서의 노년기를 강조한 연구(전혜정, 2003)가 있었고, 윤현숙

(2003)은 사회적 지원의 세대 간 상호성을 강조하였다.

200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더욱 활발한 대안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연령

의 연속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적 삶이 빈곤해지고 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오히려 더

풍부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에 정서 최적화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하고 정서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능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해석한 연구(유경ㆍ민경환, 2005), “세대 간 단절과 분리현상을 막

기 위해 가치관과 인식의 차이를 연구하고 좁혀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연구(권

중돈, 2005), “세대 간 경제적 지원의 잠재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을 밝힌 연구(우해봉ㆍ윤인진, 2005), “고령자 고용정책에서 연령차별적 논리와 경

제우선주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기 위해 시민권 원리가 필요하며”, “질

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평생학습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이가옥ㆍ이지영, 2005)가 쏟아져 나왔다.

또한 이 시기는 노년기를 취약성 위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길어

진 노년기에 정서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며,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정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목하고, “노년기에도 다른 연령과 마찬가지로 정적정서를

부적정서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며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노년기의

긍정적 특성”을 강조한 연구(유경ㆍ민경환, 2005),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노년에 대

한 이미지 고착화 방지를 위해 세대통합 지향의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한 연구(권

중돈, 2005; 최상민ㆍ한정란 2007; 이은주ㆍ한창완, 2009) 등이 다수 이루어졌다.

“각 개인은 자신의 발달 상태를 조절하고자하는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이 동기

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여부가 성공적 발달 즉, 노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며 노화를 자연스러운 인생의 연속선상에서 해석한 연구(곽지현ㆍ이민규,

2006),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도 삶의 목표를 만들어 그것을 추구하고 성취하

고자하는 동기는 여전히 강하며, 이러한 동기는 더 높은 만족감과 삶의 질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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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분석(곽지현ㆍ이민규, 2006)이 이루어졌다. 김주현(2007)

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세계가 동질적 세계가 아니라 생산적 활동 참여에 있

어서 다른 욕구 및 특성을 보이는 상이한 생활구성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존

의 생산적 노년이론은 모든 노인들을 매우 동질적으로 보고 이들 노인들이 현재

조건과 위치에 관계없이 생산적 노년을 추구하기 위해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노인을 사회문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삶의 지혜와 인간에 대한 포용성

을 가진 성숙한 존재로 조명할 수 있음”을 강조한 연구(유희정, 2007), “인간은 누

구나 타인과 사회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

원을 동원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연구(정병은, 2007), “이질적 노인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며, “생애사주체인 그들의 시각에서 삶을 재구성해야 함”을 주장한 연

구(양영자, 2007), “노인의 생산성은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생산성과는 구분되지만,

여전히 능력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 연구(송인주, 2008), 성공적 노화는 문

화적 차이가 있는 개념이며(관계지향적 vs. 개인중심적), 서구이론의 단순한 적용

은 문제임을 지적한 연구(김윤정, 2008) 등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 후반에는, 성공적 노화 개념을 사용하되 대안적인 시각을 제시한 연

구가 등장한다. 정병은과 이기홍(2009)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생산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활동만 중요한 것은 아니며, 노인 스스로 인식하고 있듯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만족을 느끼는 관계적 활동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세

대공동체 구현을 위한 노력은 여러 세대 혹은 연령 집단이 다른 세대와 시공간을

공유하면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어울리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을 느끼며 배우

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서 세대통합 지향성을 분명히 드러낸 연구(나항진, 2009),

노인들의 자신에 대한 가치 및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강선경, 2009)이 있기도 하였다.

노년기에도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 연구(유경, 2009), 노년기에

부적정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정적정서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점진적인 정적정서와 부적정서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노년기

에 정서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힌 연구(유경, 2009), “노인이 일상생활에

서 발생하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 자기주도적으로(self-directed) 효과적인 해결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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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편 수 비 율

세대간

문제

연구

74편

(28.9%)

세대간 인식이나 이해관련 21편 28.4%

노인을 다른 세대로부터 도움받는 존재/부담으로 묘사(a) 40편 54.1%

세대간 상호교환과 세대통합 접근 7편 9.5%

노인을 다른 세대에게 도움 주는 존재로 기술 5편 6.8%

찾아내도록 연습하고, 비효과적인 문제해결기술이 우울의 원인이 됨을 인지하며,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내려는 훈련을 직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노인이 실천기술

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평가하는 주체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강조

한 연구(윤현숙 외, 2009), “노인차별경험은 개인의 손실이며 궁극에는 국가와 사

회의 손실임”을 주장한 연구(신학진, 2010)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Ⅳ. 연구영역과 주제분석

추출된 논문의 연구영역이 노년과 다른 세대간의 관계를 주제로 삼았는가, 노

인세대내의 특정집단을 다루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

다. 전체 256편 논문 중 세대간 문제를 다룬 논문은 74편(28.9%)이었고, 나머지

182편(71.7%)는 노인 세대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세대간 문제를 다룬 논문 중 일

부는 세대간의 인식이나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세대간 상호교환과 세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은(54.1%) 다른 세대로부터 도움을

받는 수동적 존재 혹은 다른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로서의 노인과 노년을 다

루고 있다.

노인세대만을 연구한 논문에서는 절반 정도가 능동적인 존재 혹은 활동자로서

의 노인들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세대를 피해자나 취약한 존재로 묘사한 연구는

이보다 조금 낮은 빈도를 보였다(34.1%). 세대 간 연구와 세대내 연구를 전체 종

합하여 볼 때, 노인의 수동성과 사회적 부담으로서의 노인을 다룬 연구는 39.8%

에 해당한다(<표 1>에서 (a)와 (b)의 합). 정책담론이 고령화위기론에 크게 치우쳐

져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표 1> 연구영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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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영역 편 수 비 율

우 울 32편 38.7%

학대피해 16편 19.3%

자살생각 12편 14.4%

스트레스 6편 7.2%

차 별 6편 7.2%

노인을 다른 세대의 가해자로 기술 1편 1.3%

소 계 74편 100.0%

세대내

특정

집단

연구

182편

(71.1%)

노인을 피해자/수동적 존재/문제 대상/취약존재로 묘사(b) 62편 34.1%

노인을 능동적 존재/활동자/이용자/결정과 선택 주체로 기술 89편 48.9%

노인간의 상호성 주목 9편 4.9%

프로그램 평가나 척도개발 관련 22편 12.1%

소 계 182편 100.0%

노인세대를 피해자로 접근한 연구들의 구체적인 연구주제(핵심어)를 살펴본 결

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장 빈번한 주제는 우

울(38.7%), 그 다음이 학대(19.3%), 자살생각(14.4%)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스트

레스, 차별, 외로움, 빈곤, 폭력 등의 순서를 이룬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제영역이

‘노인’ 개념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가장 두드러진 영향은, ‘노인은 피해자’

라는 고정관념을 낳을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일찍이 Estes와 동료들(2003: 3-4)은 사회노년학이라는 광의의 맥락을 무시한 채

파편화된 문제중심의 연구가 누적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우려하고, 맥락으로부터

유리된 문제(isolated problems) 중심의 연구는 필연적으로 연령편견과 노년의 주

변화(marginalization)를 가져오게 된다고 경고한바 있다. <표 2>에 나타난 연구의

주제가 노인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노년학에 게재된

논문들의 주제가 이렇게 피해자로서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

상을 노인 개인의 문제로 해석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맥락에 대한 해석 등을 통

해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면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표 2> 연구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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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4편 4.8%

빈 곤 4편 4.8%

폭 력 3편 3.6%

합 계 83편 100.0%

대표적 의미 편 수 비 율

단순한 인구학적 연령 160 62.5%

육체적으로 허약한 의존적 존재 53 20.7%

심리정서적으로 의존적 존재 16 6.3%

세대간 다양한 교환의 주체 중 하나 9 3.5%

경제적으로 의존적 존재 5 1.9%

인간생애의 한 단계 5 1.9%

사회적 부담 4 1.6%

* 중복 체크

V. 노인과 노년에 내포된 의미와 다양성 분석

분석대상 논문에서 사용한 ‘노인’이나 ‘노년’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 의미

를 분류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분석에는

Walker(1982)가 제시한 의존성개념을 참고하여 틀을 마련하였다. 전체 분석대상

논문 256편 중, 단순히 인구학적 연령으로 노인 개념을 사용한 연구가 62.5%였고,

노인을 육체적 의존성과 동일시한 연구가 20.7%, 심리정서적 의존성을 강조한 연

구가 6.3% 등으로 나타났다. 세대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환의 한 주체로서 노

인을 바라본 연구(3.5%)와 인간생애의 한 단계로 노인을 조명한 연구(1.9%)는 소

수에 불과하다. 이상의 분포들은 노년이나 노인의 개념은 대체로 인구학적 연령집

단으로 분류되며, 이 외의 대부분의 논문들은 노인을 단순히 의존적 존재나 사회

적 부담으로 조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노인’에 내포된 대표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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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가정 (대표적인 예) 의미해석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각

개인들의 보호요인을 발견하고 강화시켜 나

가는 것이 중요함

개별적으로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것을

기대

성공적 노화를 이룩하는 것은 노인으로 인

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킴

성공적 노화는 노인개인의 임무이고 노인의

존재는 사회의 비용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인지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을 유지함

성공적 노화를 모든 노인이 달성해야 할 과

업으로 치부

연구대상 노인을 성공노화 노인과 실패노화

노인으로 구분함
낙인을 동반한 지나친 이분법

가족내 지위 혹은 관계 3 1.2%

지역사회 주민 1 0.4%

합 계 256 100.0%

마지막으로 연구가 ‘고령화위기론’과 ‘성공적 노화’라는 기존 담론을 그대로 수

용하고 있는지, 노년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구분해 보았다.

다음의 <표 4>는 대표적인 예제와 그에 따른 연구자의 해석을 담고 있다. 고령화

위기론과 성공적노화 담론 중 더 자주 등장하는 가정은 성공적노화 담론이었다.

본 연구의 내용분석 시점이 2000년대인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유사한 가정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서구적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년’개념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부족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정리하면, 한국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진 사회노년학 연구의 일부

는 노인의 수동성과 사회적 부담으로서의 노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연구였으며,

우울, 학대, 자살생각, 스트레스, 차별, 외로움, 빈곤, 폭력 등의 연구주제들이 많이

다루어졌다. ‘노인’의 정체성을 육체적 의존 및 심리정서적 의존성과 등치시킬 우

려가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정책담론에서처럼 편향성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표 4> 연구의 가정과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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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돌보는 간병인의 우울은 효 가치관

을 교육시켜 해소 가능함

다른 사회문화적 요인을 배제하고 전통적

가치의 문제로 환원

성공적 노후에는 노인개인의 노력이 중요함 성공적 노후를 노인개인의 과업으로 접근

늙어갈수록 타인에게 삶을 의존할 필요성이

커지므로, 노인들의 삶에서 사회관계는 중

요함

상호의존성의 총체적 전망보다는 노인만의

문제로 해석

성공적 노화를 위해 개인적인 차원의 생존

전략 수립 및 생산능력 배양이 필요함
성공적 노후를 노인개인의 과업으로 접근

노인 우울증 예방 위해 건강과 사회적 관계

를 유지하고, 스스로 일하면서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함

개인적 해결책을 강요

직무교육, 재활교육, 기술습득, 재활서비스

등을 통해 노인이 개별적으로 생산성을 향

상시켜야 함

‘생산적'이라는 개념의 무비판적 사용과

적용

노인차별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 차별감을

줄여야 함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

활동성이 떨어지는 노인이 학대위험이 높으

므로, 활동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노인학대의 원인을 노인에게서 찾음

Ⅵ. 맺음말

1997년 암스테르담 선언에서 채택된 사회의 질(social quality) 개념에 따르면(이

재열, 2009에서 재인용), 바람직한 사회는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심할 수 있

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고(안전성),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 속에서 사회적 관

계를 유지하며(응집성), 다양한 제도나 관계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고(포용성),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잘 발휘되는(역능성) 사회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의 질은

자원(resources), 연대감(solidarity), 접근과 참여(access and participation), 역능화

(enabling)에 의해 측정되고 평가될 수 있다(이재열, 2009). ‘노년’과 ‘노인’ 담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한 사회가 역동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균형잡힌 시

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접근자체의 문제보다는 주제선정에서 오는 편향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사회과학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 특정 요보호 계층을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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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문제적 시각이 두드러질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러

한 성격으로 인해 사회복지분야의 균형적 시각이 더 요구되기도 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국가의 예산제약 속에서 특정분야를 정책 아젠다화하기 위한 경쟁적

접근이 팽배한 시점에는 소위 “문제중심” 연구 위주로 노인과 노년에 대한 근시

안적 문제 드러내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사회복지분야에는 상반된 개념 즉, 수동적 수급자인 클라이언트 對 자율

성이 강조되는 소비자 개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노인

은 수동적 존재로서 그 이미지가 재생산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의 대상

자를 의미하는 클라이언트(client)라는 개념은 “dependent” 혹은 “follower”를 의미

하는 라틴어 cliens에서 유래한 단어로서(Denhardt and Denhardt, 2007: 57), 국가

나 사회복지사가 노인을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서만 접근하고 자율성과 주체성

을 가진 행위자로 보지 못하게 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노인에 대한 전제와 가정, 고정관념 등을 극복하고 장기적이고 거시

적인 시각에서 노인복지, 노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대안적 연

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특정 담론에 의존하고 있는

정책연구나 정책기조 역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책이란 바람직

한 사회나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을 제시함에 있어서 경험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집합적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결과와 정책기조의 일치도를 높

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노년 정체성의 연속성(continuity of identity)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며, Estes와 동료들(2003)이 지적하였듯이 사

회정책 측면에서는 세대 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과 연대(solidarity)를 강

조하는 사회권의 시각에서 정책을 조망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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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n the Recent Research 

in Social Gerontology 

- the Concept of “Elderly” and Topics 

  in the Articles from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 

Choi, Eun-Young

Kim, Cheong-Se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underlying assumptions as well as

implications of “elderly" in the academics of social gerontology. The study

examined 256 articles in social science published in Korea Journal of Gerontology

for the last 10 years with a critical eyes on their research standings. As a result,

“successful ageing" as a discourse turned out to be used frequently but still lacks

of consideration on the suitability to Korean context. The theme of depression,

abuse and thoughts on suicide have been a main focus of the studies. While it

deserves our concerns and provokde research interests, image of elderly as victims

or vulnerable beings may have been reinforced. New generation-integrative

approaches and future research based on continuity of identity of human life-cycle

are much in need for better understanding of elderly and solidarity among

generations in our society.

Key Words: Social Gerontology, Concept of Elderly, Evidence-based Policy,

Generational Integration, Con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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